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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로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성별 남성 나이 38세 직종 축로작업 직업관련성 낮음

1 개 요

근로자 ○○○은 2010년 12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축로업무(내화물보수 해체 

및 축조)를 하였고 2015년 4월 30일 퇴사하였다. 2014년 5월 14일부터 2014년 8월 

4일까지 전신 17% 화염화상으로 휴직하였으며, 2015년 4월 27일 □대학병원에서 급

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입통원 반복 치료요양중이다. 근로자는 축로작업시 

노출되는 각종 가스, 증기, 먼지에 노출되고 산업용 로의 고열과 냄새에도 노출되어 질

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2016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

을 요청하였고, 2016년 12월 5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

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2015년 4월 27일까지 □사업장에서 동제

련 공장 내에서 내화벽돌 보수작업을 하였는데 2014년 5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는 

화상으로 휴직상태에 있었다. 근로자는 제련1공장에서 전로와 정제로의 내화물 해체 및 

축조작업을 하였고 제련2공장에서는 탕도 내화물 해체 및 축조작업을 하였다. 

전로의 내화물 해체 및 축조작업은 15~20일 소요되며 로를 냉각시킨 다음 해체 작

업을 한다.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찜질방 보다 좀 따뜻한 수준이었다고 하였다. 내화물 

해체작업시 에어브레카를 사용하여 부순 다음 로 밖으로 꺼낸 후 청소작업을 하며 이 

때 약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내화물 시공은 먼저 바닥에 캐스터블을 바르고 이후 내화 

벽돌을 축조한 다음 몰탈로 벽돌 외부를 바르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근로자는 축로된 

내화물에 구멍이 생겨 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돌발이라고 표현했으며 이때 

캐스터블을 삽으로 퍼서 수리부위로 던지면서 작업하였다고 한다. 근로자는 월 4~5번 

돌발상황이 있었고 이때 4시간 정도 작업이 있었다고 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연 1회 가

량 이러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탕도 내화물 해체 및 축조작업은 로 축조방법과 동일하며 내화물도 동일하다.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8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일주일에 1~2회 정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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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주로 축로작업을 하였으나 근무기간 마지막 1년 정도는 래들보수 작업을 

도와줬다고 한다. 래들이란 99.5% 정제 구리를 전련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정제조

동으로 만들기 위한 주조용 형틀로 내화물로 만들어져 있다. 래들 수리는 주조공정의 

한쪽 편에서 이루어지며 몰탈과 캐스터블을 사용한다.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중금속)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0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축로업무를 하다가 2015년 4월 13일부터 

계단을 오르기 힘들며 어지럽고 숨찬 증상이 발생하였고 4월 20일부터 목이 따끔거려 

개인 의원 방문후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이후 목과 오른쪽 겨드랑이와 오른쪽 사타구니

에 림프절이 만져저 □대학병원 외래 방문하였다. 2015년 4월 27일 골수검사 하여 급

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으며, 이 질환의 직업적 요인으로 고

려할 수 있는 벤젠,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노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제련공정 일부

에서 벤젠 등 열분해산물의 노출의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나, 코크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

아 코크스 공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노출가능성이 없다. 또한 중금속 노출과 급

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 ○○○에게 발병

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끝.


